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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, 첫 일본학전공 개설 

[한경속보]서울대가 개교 6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관련 전공학과를 개설한다.서울대는 

13일 학장회의에서 일본학 전공과정을 포함한 동아시아언어문명학부를 내년 초 개설

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.  

 

동아시아언어문명학부는 일본·서아시아(중동)·인도·동남아시아 등 4개 전공으로 구성된

다.정원은 20명이다.내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을 받은 일본·중동 전공에서 각

각 5명씩 총 10명을 모집한다. 

 

서울대는 1946년 개교할 때부터 반일 감정을 고려，일본 관련 학과를 두지 않았

다.2000년 이후 일본 관련 학과 개설을 추진하다 일부 교수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2004

년 일본연구소 설치로 갈음했다.국내에서 일본 관련 전공을 개설한 대학은 강원·부산·

한국방송통신대 등 17개 대학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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